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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공현 대축일                                                  2025년 1월 5일 / 제671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홍순미 제1독서 김태현 제2독서 안희재 / 입당 100(1-2) 봉헌 512, 212 성체 160, 151 파견 100(3-4)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Chris Sigua  2nd Reader Biwon Ng

입 당 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

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 답 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  

   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  

   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  

   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  

   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  

   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  

   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독 서  |  에페 3,2.3ㄴ.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

께 경배하러 왔노라.

 1월  5일 주일학교 NO Fr. Augustine

 1월 12일 주일학교 YES Fr. Jim

 1월 19일 주일학교 YES

 1월 26일 주일학교 NO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인 알비나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희망의 순례자, 동방 박사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이합
니다. ‘공현’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
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알린 사건입니다. 공
현 대축일은 단순히 과거의 한순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
다.

어린 시절 조금은 엉뚱했던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을 받을 수 있는 성탄을 기뻐하면서도, 삼왕이 안치
되는 공현 대축일을 더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
린 마음에 성탄 구유는 동방 박사들이 자리를 잡고 
놓일 때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좋
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생각이
었지만, 이 기억에서 공현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
해 보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생각으로 길을 떠나왔을까
요？ 그들은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섰습니다. 오직 별빛을 따라 이 여정을 이어
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동방 박사
들은 “안정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의 표징에 따
라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은 물론 낯선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뎌야만 했
을 테니까요. 두고 온 안정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와 
집착이 이들의 발목을 계속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끈
덕진 기다림 덕분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
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코헬 3,1)
는 고백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하느님을 향한 신뢰
와 믿음이 인내심의 원천이 되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정을 견디게 해주었

을 것입니다.
그 인내심이 동방의 별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았을

까요? 신앙의 본질은 지식도 아니며, 지위도 아니었
습니다.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헤로데왕은 성
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믿음을 통한 기다림이 없었기에 별도 메시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만이 표징
을 알아본 것입니다. 

성탄과 희년의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희망’을 
묵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믿음을 통해 기다림의 
덕을 쌓으며 얻은 결실은 바로 ‘희망’입니다. 어두운 
밤중에만 길을 걸어야 했던 그들은 오히려 밤에도 
별이 밝게 빛나며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확신 속에 
희망을 키웠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자리를 잡고 완성된 모습, 그 장면은 바로 
희망이 실현되어 완성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니, 우리도 평탄한 삶에 지쳐 슬픔에 그저 젖어 
들지는 맙시다. 주님을 향한 희망은 우리를 배신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 ‘희
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찾아 나서는 현대의 
동방 박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최광희 마태오 신부 | 문화홍보국장



                     2025년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 신년 메시지  

새해에도 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
원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직장 생활을 하는 바
쁜 중에도, 또 간병인에게 맡길 재력도 있으면서 
손수 돌보는 한 형제에게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
운 마음으로 “많이 힘드시지요?” 하고 묻자 대답
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요, 매번이 새로운 시
작이고 끝이랍니다.”

똑같은 한 해, 한 달, 하루를 반복이라 생각하
지 않고, 늘 새로운 시작이며 마지막이라는 마음
으로 정성을 다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
니다.

어떤 신부님은 첫 미사 강론 때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까지 수없이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매번을 처음이고, 유일하며, 마지막 미사로 여기
며 봉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칫 기계적으로 일상을 살 수 있지만, 하루 하
루 돌아보며 성찰하고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처음이고 마지막인 듯 정성껏 하루를 살아가는 
날들이 쌓인다면 그 어떤 해보다도 값진, 나의 
재산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새해 일상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 주님 복 많이 지으시길 빕니다.

2025년 새해에
춘천주교 김 주 영 시몬



공지사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내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해를      
  선물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쁘게        
  새해를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민수6,25)

▪2025년 1월 주요 전례 일정
  - 1월 5일(주일): 주님 공현 대축일
  - 1월 9일(목): 성시간(주님 공현 대축일 후 목요일)
  - 1월 12일(주일): 주님 세례 축일
  - 1월 26일(주일): 설 합동 위령미사(오전 9시)

▪2025년 울뜨레야 신년모임
  - 일시 ·장소: 2025년 1월 5일, 오후 12시 · 소성당
    ※ 11시부터 체육관 앞에서 간단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510-396-4740)

▪트라이밸리 재속프란치스코회 1월 월례모임 
  - 일시 ·장소: 1월 12일(주일) · Room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사랑의 모후 꾸리아 1월 월례 모임
  - 일시: 1월 12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쁘레시디움 간부

▪대림시기 말씀살기 노트 반환
  - 제출하신 말씀살기 노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말씀살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 일정 및 신청 안내
  - 일시: 1월 26일(주일), 오전 9시(한 ·영 통합 미사)
  - 신청: 1월 24일(금)까지 사무실(당일 생미사 봉헌 없음)

▪‘소예언서‘ 온라인 강의 안내
  - 기간: 2월 6일(목) - 5월 29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강사: 배미향 에밀리아 수녀님(가톨릭성서모임 서부 담당)
  - 등록비: $100(교재비 포함)
  - 지불방법: Venmo @CBLMsolph
             (Mihyang Bae, 714-403-0010)
    ※ 메모란에 ‘트라이밸리 ○○○ (세례명)’ 기입
  - 문의: 임무영 알렉산드라(408-386-0656)

 

▪2025년 새해 달력 배부
  - 2025년 새해 달력을 반별로 배부합니다.
    (개별 수령은 사무실로 문의)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경식(9-11), 김선기(12), 두신(11,12), 박소현(10),      
    윤혜숙(12), 이규호(1-3/25), 조현제(7-12), 최광석(1-12),  
    최교운(7-12), 최원숙(12), 함종식(1/25)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선기(12), 두신(11,12), 최광석(1-12), 최교운(7-12),    
    함종식(1/25)
  - Bishop’s Appeal
    김선기(12), 두신(11,12), 최광석(1-12), 최교운(7-12),    
    함종식(1/25)
  - 건축봉헌금 김선기, 하창완
  - 감사헌금 남석훈
  - 성탄예물 성탄 대축일 밤미사: $746
             구유예물: $1417
             주님 성탄 대축일: $753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315 $256 $4550 $230 $290 $6641


